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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티켓 판매처로 갔다. 요즈음 처  
        럼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되기 전이었  
        다. 좋아하던 무티는 아니어도 카르
멘이나 토스카를 기대했으나 없었다. 오케스
트라 공연도 없어 오페라를 선택했다. 작곡가
가 스트라우스 였다. 스트라우스가 오페라를 ? 
의아했지만 선택의 폭이 좁았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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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뒤늦게 깨달은 공연 관람 예절

나의 일정은 비교적 단순했다. 오전에는 숙소
에서 편히 좀 쉬고 점심 식사 후에 한국에는 
아직 개념이 없었던 ‘ 비엔나 자연사 박물관 ’
을 갔다가 저녁에 음악 공연을 볼 계획이었다.

        비엔나에 아시아나가 취항을 했다.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투어가 진행되었다. 일반인들과 달리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일정은 신경이 많
이 쓰였다. 개인적으로 여정의 진행과 무관하
게 공연을 하나는 꼭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 우여곡절은 있었다. 숙소가 이게 무어냐 
? 식사가 맛이 없다. 업계 분들이라 이해의 
폭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표현 못할 
내면의 스트레스로 쌓여갔다.

        점심에 숙소 근처의 현지 식당에서   
        일행 중에 한명을 만났다. 나의 고충  
        을 이해 해주는 분이라 반갑게 인사
를 했다. 자연스럽게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는 프로이트 박물관을 간다고 했다. 
그는 나의 공연 관람 계획에 관심을 표했다. 
같이 가겠느냐고 제안했고 그는 그러자고 했다.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원하는 방으로 옮기고 
식사 메뉴를 조정하며 정해진 일정에 최선을 
다했다. 대신 일과를 마치고 나서는 자유로울 
것을 바랬다. 그러나 유럽 여행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이면 “ 한잔 할 곳이 어디
냐 ? 재미있는 곳에 같이 가자 ” 등의 요구가 
쏟아졌다. 유럽에는 밤 문화가 발달해 있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급기야 팀의 단장이 “ 왜 
그렇게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 ” 고 나
무라듯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중년들의 밤 
문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었
다. 이런 나의 말 못할 고충을 이해한다고 위
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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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은 일정이 하루 종일 모두 흩어져서 각
자 따로 움직이는 자유 시간이었다. 많은 분
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
워 했다. 그러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 
내가 무엇을 하는 가 ? ’ 였다. 이해하기 힘들
기도 했고 일면 이해가 되기도 했다. 

공연장이 화려했다. 예약한 3 층의 개별 방으
로 갔다. 코트를 맡기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겨울이나 공연장 안은 따뜻했다. 초기 오페라 
여서 인지 드라마틱한 주제가 있지는 않았다. 
당연히 처음 듣는 음악이었다. 저녁으로 먹은 
찌개가 사이렌의 유혹처럼 눈꺼풀을 잡아 당
겼다. 허벅지를 꽉 붙잡았다. 그런데 어디서 ‘ 
쿵 쿵 ’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주변을 봤
으나 내가 잠깐 졸았다는 사실만 발견했다. 

        후다닥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눈을 부  
        릅뜨고 주먹을 꽉 쥐고 공연에 집중  
        했다. 잠시 후 현악기의 음율 속에 ‘ 
쿵 쿵 ’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들렸고 또한 
느껴졌다. 내 머리가 옆 벽을 세차게 들이 받
는 소리가.. 옆 좌석 관객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그 소리를 더 들어야 했
다.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PS 이후에는 
공연을 보기 전에 절대 저녁을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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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였으나 다수의 요청으로 저녁이 한식당에 
예약이 되었다. 식당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얼
른 밥을 먹고 어디 가냐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아 공연을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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